
제 1410호 천주교 전주교구 주보 1999. 10. 24 ( 1)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주일) 
저11독서 : 이사 2. 1-5 

저12독서 : 로마 10. 9-18 

복 음 : 마태 28. 16-20 

쫓플 찮， ol 
이 주일의 화답송 

주님께서 그 정의 

백성들 앞에서 

밝히셨도다. 

아저씨(아줌마)도 성당 다닌대요? 

오늘은전교주일이다. 
모든 사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전파를 위하 

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동}는 날이 
다.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다. 
요사이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 교회의 모 
습도 참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음을 본다. 버스터미 
널이나 기차역， 큰길에서 한 손에는 피켓을， 다른 
한 손에는 휴대용 마이크를 들고 “예수 천당， 예수 
천당”을 외치고 다니는 개신교 사랍들， 그들을 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신 
도 혹은 미친 사람들이라는 말로 평 
가절하를 했었다. 더 나아가 그런 
선교방식은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하면서 무시하였 
다. 그러나 요즘 우리 신자 
들도 그들만큼은 못하지 
만 교회 안에서 교회 밖 
으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간다는 무 
시무시한 구호는 외치지 못 
하지만 .천주교를 알려 드립 

니다. 천주교회! 어떤 종교인 
가?’ 라는 제목으로 리플렛과 책자 
를 만들어 가두선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참 좋은 일이다. 세상을 향한 복음의 외침은 신앙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각자에게 주어지리라 생각한 
다. 그런데 이런 점도 있다. 
가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신자들을 찾아가 기도 
를 드린다. 보통은 6인실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분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신자에게 성체 
를 모셔드리며 기도를 드린다. 기도가 다 끝났을 때 
많은 경우 옆에 있는 다른 환자나 보호지들。1 “아 
저씨(아줌마)도 성당 다닌대요?’하고 신자 환자에 
게 묻는 말을 듣는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나에 

앙경배 신부/ 조존동 성당 

게 두 가지 의미로 들려왔다. 
첫째는 의외의 눈빛이다. 더 . 정확하게는 비아냥거 

립이다. 왜냐면 그 동안 병실에서 함께 지내면서 전 
혀 천주교신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신부와 수 
녀가 와서 기도를 하면서 본인의 종교가 드러난 것 
이다. 아울러 더 많게는 평소에 병실에서 보여준 그 
사랍의 모습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과는 전 
혀 다르거나，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 
는 모습을 보아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서 오히려 교회와 교회 다닌다는 사람에 대한 실망 

에서 나오는질문이다. 
둘째는， ‘역시 그렇구나’ 하는 느낌 
이다. 헌데 이런 느낌은 거의 드 
물다. 평소에도 같은 병실 안 
에서 다른 사랍에 대한 배 
려나 이해심이 많은 것을 
보면서 ‘뭔가 다른 사람 
이다. 라는 것을 느꼈는데 
천주교 신자임을 알고서 
는 .천주교신자는 뭔가 
다르지. 라는 느낌을 가지 
고말하는사랍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해야 한다. 모두가 해야한다. 
그런데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타인에 대한 복음 선포도 중요하지만 먼 
저 그 복음이 나 자신에게 선포되고 복음에 따라 
내 삶이 차츰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된 사 
람이 아니더라도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 
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탕이 된 선 
교활동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 넘는 엄청난 복음의 
결실을 가져오리라 생각한다. 
오늘 전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각지는 “아저씨 

(아줌마)도 성당 다닌대요1"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나에게 질문을 하는 
지 한번돌아봐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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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τ 것을 활oto~ ... 

21세기 우리의 삶， 어떻게 달라질까. 새로운 ‘밀 

레니엄’ (1천년)을 열.21세기가 68일(대회년 61일) 

앞으로 다가 왔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 

시하며 축제 분위기 속에 새천년맞이 준비에 바 

쁘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2천년대로 넘어가는 순 

간， 곧 1999년 12월 31일 밤 12시에 터뜨릴 삼페인 

사재기가 한창이라는 소식이다.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세기였지만. 1!XX)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 

하지 않았던 것같다. 당시 세계는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발명돼 더 이상 발명될 것이 없다고 

단언했으며 그렇게 믿었다. 과학발전으로 지금과 

같은 엄청난 변화는 상상하기 힘들었으리라. 

자동차를 말(馬)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 유행하 

다 곧 사라질 진기한 물건쯤으로 취급했고. 비행 

기를 재미있는 장난감 정도로 여겼으니 그럴만도 

하다.20세기 중반을 넘어선 6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달에 착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생 

각했으니 짐작이 간다. 

그런데 l백년이 채 되기도 전， 불과 수년 사이 

에 자동차와 비행기는 경쟁적으로 빠르기와 편리 

함으로 발전을 거듭해 생활안에 깊이 자리 잡았 

다. 달에 인간의 발자국을 남기는 쾌거도 이루어 

냈다. 이밖에 콤퓨터를 비롯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발명되고 발전시켜 삶의 패턴을 바 

꾸어 놓았다. 

반면 잃은 것도 많다.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은 전쟁도구를 양산했다. 

빨라진 자동차와 비행기는 군사적 가치를 제고 

시켰다 

무기가 만들어지면 써먹어야 한다.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과 월남전등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질병과 기아로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모 보 일(즈가리야) 

잃었다. 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극도의 개인주의 

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해 인륜과 도덕이 땅에 떨 

어졌다. 

21세기는 20세기에 비해 과학이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고 생활 패턴도 크게 달라질 것이 틀 

림 없다. 따라서 잃는 것 또한 많을 것이다. 

인터넷 쪽지로 시공(時초) 없는 대화를 나누고 

영상 휴대폰으로 경매에 응할 수 있는 디지혈 시 

대가 열린다. 청소와 요리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 

봇에게 맡기고 설같은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우 

주여행을 떠난다. 

하느님 영역의 침범， 인간 생명의 주인이신 하 

느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생명 복제가 실현되고 말 것으로 추측된다. 인간 

과 기계가 결합하여 심장 등 인간의 모든 기관이 

만들어 진다. 암과 에이즈가 퇴치된다. 수명 연장 

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의 잘못된 욕심과 그릇된 생각으로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려 다른 과학지식의 

오 · 남용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오지나 않을까 

두렵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최근 ‘생명복제기술합 

의회’ 의 ‘인간복제실험의 무조건 반대. 시민패널 

을 발표 했었다. 

잃은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2000닌 대의닌을 앙안 1999닌E ”성부의 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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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십이원짧월펀} 
!바 IF해싣소자f툴 

국가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뼈l초l초료우리냐라 
과학:r~가 7예방 ~느\ 

'{ 밀-，\0 
1. 제정 배경 ~ \ ...v..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투옥하고 처벌할 목적으로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 이 그 | \ fιA 

원천인 국가보안법은 1없8년 l2월 l일 공포되었다 당시 상당수 의원들과 법무부장관 그리 r...-- ιγ) 
고 검찰총장도 이 법의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반대를 하였느데도 졸속 통과된 것이다. rr:며 。，...~ ‘ m 

」 c fF 랩은우리냐바 
이 법을 반대했던 이들은 이 법이 첫째， 정치적으로 악용될 7머성이 높고 를째， 법의 성 바확뼈저할틴어| 
격 자체가 반민주악법이며， 셋째， 법 집행기관의 자의에 따라 남용될 7~능성이 있으며 넷 크l꺼lol l!찌싼다떠’‘ 
째， 장차 남북통일에 장애가 될 것이고 다섯째，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다른 ~ 
처벌법규에 의해 대응이 가능하며 여섯째， 사상은 사상으로 대응해써l 법률에 의해 사상 ~、 ~ \\ 
을 규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반대 논거는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타 ~ \으~ 
당한 주장이다. 이처럽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 | 1 주닥7 
다 정권의 유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오히려 더욱 개악되었으며， 제정 직후부터 오늘에 L r 

이르기까지 무려 %여년 동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악법으로서 위력을 「골프루승기사는 / .' 
떨쳐왔다 켈라사갖12:로크;>il//\ t 

2 운용실태 ! 날마다 보얹H 는더l ‘ 、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적용되고 운용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 
첫째， 국가보안법은 어느 정권에서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 J/f/ --

써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법에 의해 처벌된 사건의 거의 전부는 반정부인사 민주화 | \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과 진보적 출판인들 그리고 통일인사와 민중문화운동을 한 작가들이 ’ \ -
었다. 둘째， 이 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정치적 필요와 그 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해석 적용되었다. 평소에 일반서점에 진열되어 판매되는 책자를 특정인이 소 
지한 경우 이적 표현물 소지죄로 지목되어 구속기소가 되는가 하면，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 
중 정부가 묵인하는 자는 처벌되지 않는 반면 다른 언론인이 북한 취재계획을 세웠다는 
것만으로 처벌되는 등의 사례는 이를 반증한다. 셋째，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써 처벌대상 
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전반적으로 불명확한 개념으로 가득차 있고 처벌규정에서 
구성요건요소、 특히 처벌대상인 행위요소를 구체화하지 아니한 채 이를 법 집행자에게 위 , 
입하고 있는 백지형법의 형태를 취한 결과이다. 이런 논리는 북한이 ‘미군철수’ 와 ·국가보 | 성이시돌제주피정 
안법폐지’ 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 미시， 잃， 자연m징면뻐 한라t!등반 
사범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때 11월 11일 -14일. 19일 -22일， 

3 문제점(악법성 12월 %일 -29일 

첫째， 국가보안법은 위에서 본대로 전체적으로 불명확한 개념들로 가득차 있어 죄형법 | 장소 제주이시돌휘관 
정주의에 위반된다. 둘째， 이 법은 처벌규정의 대부분이 그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익침 1_ - 。ι1돌목장내) 
해의 결과나 구체적 위험성마저 없는 경우에도 법에 규정된 행위만 있으면 처벌하는 추상 |문의 (0낀 773-1455 ， 755-3Q()Q 
적 위험범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셋째， 이 법은 이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 간 | 

첩죄 등과 중복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사실상 별도의 특별법 01 필요하지 않다'.1 전 일 관 광 
넷째， 이 법은 생각과 사상자체를 처벌함으로써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 인간의 기본권 | 기쁘고 복된 대회년을 준비해l는 
을 침해하고 있다. 다섯째， 이 법은 헌법이 천명한 평화통일을 가로 막는다 신부닙. 수녀님. 교우 여러분께 하느 

4 폐지운동의 당위성 | 님의 축복을 벌며 뜻깊은 대회년을 
대희년을 앞두고 민족의 화해를 가로막고， 사상의 표현 자체를 처벌하려는 이 법은 마땅 | 맞아 :ml년 1월중에 실시할 로ot. 

히 폐지되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적 기본 질서인 사상과 양심 |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하느님의 나라도 건설될 수 없을 것이다 H (0652) 288-6666 

건강식품선물용 

형 제 벌 꿀 
• 아카시아꿀 2.4 kg : 30;αm원 
• 잡화꿀 2.4 kg : 25.αm훤 
• 화분(꽃가루) 1 병 35，αm원 
원가보다 싸게‘ 순수한 꿀입니다 
주문예약 받습니다 
상관성당 청소년부장강 재 석(바오로) 

빅군자(소화 데레시) 
H (0652) 282-5200 

원진도어， 현관문 생산처 
(고급현핀문， 대문， 충문， 방회윈 

노 승 흰(스테피노) 

배 일 순(이 기 다) 

남원시 용정동 166(남원시 입구) 

H (0671) 625-없38， 애 정3-없38 

H . P 011-659-6944 

+Ã1을 시작과 같E 정잉으로 

동전주 주유소(쌍용정웨 
정풍정량판매， 배달 

횡 연 옥(요 셉) 

윤 성 자(수산나) 

소양진안방연초입(우아동 파출소 옆) 

H(0652)245-5134 , 5123 

새날 새삶꾼동 - 민족와압， 통윌 위때 묵주기도 바지기 

보여김정 • 디자민상당 무료 

킨 보 석 
·미국보석학회 공인감갱사(GG-{;IA) 
• 국가공인 보석감갱^HAG-KOREA) 
·귀금속공예천공 

이 동 주(도비Of) 
빅 영 실(헤러|나) 

서신 2지구 한빛온행 앞 쩌1일상가 
H (0652) 275-0076, 27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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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ζ핵 l 
세계무역ïl그 (WTO) 자ïl 농산물협상과대잭 

새로운 세기를 맞는 현시점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걱정해 
야 할 문제는 단연코 농업의 문제이다. 이미 북녘의 우리 민 
족이 심각한 굶주림으로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식 량안보를 걱정하지 않고 어찌 민족의 생존을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 민족의 생명줄인 농업 · 농 
촌의 위기는 우리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한 경제불황의 극복에만 급급하여 가 
장 근본적인 문제에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 연 
말로 다가온 WTO차기 협상은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농 
업기반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할 수 도 있다 자유시장경제 
의 논리에 밀려 농산물 시장을 모두 개방하고 농업에 대한 
보조를 감축해 나간다면 이는 몇몇 식량수출국과 곡물메이 
저들에게 우리 민족의 식량주권을 떠맡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지난 UR협상 이후 우리의 농업은 실로 심각한 수준으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지속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로 
식량 자급율은 급격히 하락(쌀을 제외하면 약 5%)하고 있 
으며 농업생산에 대한 정부의 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농지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농사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연 풍성한 곡식을 생산해내던 옥토들은 더욱 급격히 
휴게소 축사， 주유소 여관 등으로 전용되고 말 것이다. 그나 
마 지난 UR협상 시에는 개발도%댁의 지위를 인정받아 관 
세 인하와 보조금 감축에서 우대조치를 받고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도 높은 관세화 방식 
을 통해 그나마 줄일 수 있었다 농업보호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이만큼이나마 우리 농업여건을 유지할 수 있 
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차기 농산물 협상은 각종 
보조금과 관세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의 대응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의 관 
심도 매우 미약한 형편이다. 
식 량안보를 위해서는 주곡에 대한 자급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 국민은 년간 일인당 ffikg의 쌀 
과 34kg의 밀을 소비하고 있다. 쌀은 정부수매의 지속적 감 
축과 수익성 악화로 논농사의 타 작목 전환을 부채질하면서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의 가격파동을 구조화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WTO차기협상에서 쌀의 관세화유예 연장이 
안될 경우 논농사는 급격히 위축되고 말 것이다. 제2의 주식 

제일 콤나물식품 
농원에서 직접 우농약 재애하여 공장도 

가격으로 공급함(무공해， 아구염， 동이콩나물) 

앙 동 혁(시온베드로) 

김 문 호(아 녀| 스) 

농원 ‘ 전주역 뒤 장재동 마을 

fi (0652) 242-6944 
(휴) 011-679-6944 

임실 동충하초 연구소 
헝증앙 면역증깅 

허익저|질 개선1 노회앙지， 만성피로 

암환자， 천식 ， 결핵， 황달， 당뇨 고혈압 

소징 김 형 권(필립보) 

g 임살 (0673) 644- 7334-5 

전주 (0652)21 3- 4131 - 2 

가톨릭 농민회 

인 밀의 경우는 어떠한가? 정부가 없년 밀수입을 자유화하 
고 84년 밀 수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밀을 
민간운동 채에서 어렵게 살려내었으나 판매부진과 M경 
제환란으로 다시 우리밀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WTO 차기 농산물 협상에서 농업부문에서의 개발도%댁 
지위 유지와 쌀의 관세화 유예를 지켜내고， 과도한 관세감 
축을 저지해야 하며，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 - 식량안 
보、 환경보전， 국토유지관리， 홍수예방， 농촌사회안정 - 을 고 
려하여 각국의 주곡에 대해서는 식량주권을 인정하고 무역 
자유화의 원칙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하자는 포팔적 식량안 
보조항이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차적으로 WTO농업협정에서 농가소득보장， 환경 

보전， 농업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쌀농사와 밀농사에 대해 전면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이 제 
도는 이미 대부분의 농업 선진국에서 가격지지제도의 폐지 

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해 가고 있다. 직접지불제가 시행되면 농 
민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그만큼 싼 가격에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UR협상 타결 6년이 지나서야 겨우 입안된 농림부의 논농사 
직접지불제 계획이 예산당국의 거부로 실시가 매우 불투명 
한 상황이다. 실상 농림부의 논농사 직접지불제 실시계획 
(정보당 2J만원) 조차 매우 미홉하며 식 량자급의 실제적 효 
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과천시나 공주시에서의 선례에서 보듯 지방 

정부차원에서도 환경보전과 조건불리지역 영세농지원을 위 
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했듯이 농도인 우리 전북에서도 전라 
북도와 각 시 • 군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형편에 
맞는 직접지불제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각 성당에서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가 전개하 

고 있는 WTO차기협상대책및 쌀 • 밀농사 직접지불제 전면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적극 
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자. 우리의 관심과 참여 
는 우리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 
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전문회사 
LG화재총괄법인 대리점 
(주)에이프러스원 전북사업본부 

이 성 키(세베리노) 

정 성 옥(리드비나) 

서신동 천주교 신협 3층 

fi (0652) 251 - 3930- 2 

평화방송 lV ch 33 
r새D~빼설j비디오 테이프 훌AI 
「새미탬싱문」의 전에에 의혜 에작된 r새01빼셀j! 
• 미사의 의미틀 이해하십니까? 
• 미사의 모든 궁금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 가격 :æ뼈원(우송료 포항) 
- 구입문의 평화방송， 영화신운 영업국 
fi (02)2270- 2541 FAX 2270-2549 

1999닌요 ‘성부의 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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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릭 교외 교리서 매실[J 

제7절 : “그리로부터 싼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믿나이다 (668-682항) 

신앙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경의 제7절 

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 
은 제7절의 내용을 소극적으로 대할 것이다. 사실 
제7절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앙인이 깊이 의식해야 

할 실로 중요한 신앙의 진리가 담겨 있다. 이런 사 
실은 초대교회가 신경의 제7절을 ·희망의 복음.으 

로 여기고， 주님의 재립을 간절히 고대했던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그리로부터 오신다 ‘그리로부터. 는 성부 오 

른편을 가리킨다. ‘성부 오른 면’ 의 자리는 “하느 
님의 영광과 영예"(663항)를 가진 자리이다. 동시에 
성부를 대신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 
진 자리이다(에페 120-22: 668항 참조)， 따라서 신경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에 재립하 
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완성된다. 이는 그리스도인 
의 시간개념에 중요한 의미를 주는 내용이다. 우리 
의 시간은 무한히 마냥 흐르는 연속이 아니다. 주 
님의 재림때까지 유예된 한정된 시간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박 
하고 긴장감있게 살아간다. 깨어있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다(마태 25,12: 672항 참조)， 깨 어 있는 삶은 불 

치의 병에 걸린 환자나 나이 많은 노인만이 아니 
라， 본래부터 모든 사람에게 요구된다. 모든 사랍에 

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까? 누가 세상 

역사의 끝을 기다리는가? 회의론자는 이를 기다릴 

수 없다.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세상의 완성을 
안중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기다린다. 이런 사람 

은 불의와 부조리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을 방관하 

지 않는다. 그렇게 마냥 불의하게 흘러가는 세상의 
역사가 마감되기를 노력한다. 자신의 그런 모든 노 

력으로 불가능할 때에， 그는 불의한 역사를 마감하 

고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의 재림 (671항 
참조)을 간절히 기다린다. 주님의 재림이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다(678항 참조)， 하느님의 말씀에 철저 

김선태 신부/ 가톨릭 신학원 교리부 

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고. 오히려 재림이 지연되기를 기대한다. 주님의 

재림이 무서운 심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현실 

에 안주하는 사랍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랍 
이 아니다. 그는 불의한 역사를 변화시킬 마음이 

없고 ‘이대로가 좋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 

문이다.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 림 하 

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교회의 신경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신다고 대답한다. 모든 

사람은 예외없이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때에 
는 각자의 행동과 마음속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678항) . 

주님의 심판은 먼저 모든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진리를 드러낸다. 이 심판에서 제외되 
는 사랍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진 
리가 지금까지 공평하게 선포되었는가? 이 진리가 

힘없는 사랍과 저항할 수 없는 사랍에게는 큰소리 

로 그리고 절박하게 선포된 반면， 힘있는 자들에게 

는 매우 낮은 소리로 그리고 관대하게 선포되지 않 
았는가? 이 심판의 진리가 ‘총독들과 왕들’ (마태 10, 

18 참조)에게 용기있게 선포된다면. 힘없는 사람들 

에게는 해방의 복음이 될 것이다. 
나아가 주님의 심판은 신앙인에게 지금 여기에서 

의 책임의식을 일깨워준다. 심판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 

에는 그 악한 자가 분명하게 밝혀질’ (2데살 2. 8 참 
조) 뿐 아니라， 감추어진 모든 선행도 드러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 나라 

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의 뜻을 실천하는 사랍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 : 

678항 참조)， 

이처럼， 신경의 제7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직시하도록 초대한다. 지금은 하느님의 계획 

이 완성단계에 이른 “마지막 때”이다(1요한 2,18: 670 

항 참조)， 임박한 재림 앞에서 “주여， 오소서!" (1고린 

16,22: 묵시 22. 1720) 하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때이다. 

제7절의 내용은 깨어있는 사랍에게는 ‘희망의 복 

음’ 으로 작용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부 

담스러운 내용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0넌 대의넌을 $딴} 새날 새삶￡동 살전 4단겨| ’암꺼| 가요， 우리’ 를 생윌와 압A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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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조배로 모든 것을 밀어냄니다. 

이리저리 피어 있는 들꽃시이로 빨간 고주잡자리카 날아다니는 

동혀|원에서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승석모(다두)형제 

그는 성체조배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깨서 이끄섰음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실아간다‘ 

’ 언제부터 성당에 다니셨는지요? 
저는 부모님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곳 

동혜원에 오기전까지는 인천에서 살면서 성당옐 열 

심히 다녔는데， 결혼을 하고 손을 댄 여러 가지 사 

업에 실패하고 몸도 안 좋아지면서 가정불화도 잦 

았지요. 그러다 보니 사는 것이 힘들어 냉담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 동혜원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느님을 다시 찾고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많이 마시던 술도 끊고 15년전 쯤에 아는 신부님의 

소개를 받아 집사랍과 함께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곳에 와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 여러 가지 신앙서적 

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 

히 우리 조상들은 .성경직해. 같은 책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지요. 그러면서 비로소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신앙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 언제부터 성체조배를 시작 하셨습니까? 
5년전쯤에 교구에서 지속적인 성체조배회가 시작 

되었습니다. 우리 동혜원에서는 수녀님과 제가 참석 

해서 교육을 받고 공소에서 수요일， 목요일에 철야 

성체조배를 했지요. 그러다가 몇 년전에 이곳에 계 

신 작은 자매회의 수녀님들이 이곳 동혜원에서 40 

일간 사막피정을 하시면서 24시간 성체조배를 하셨 

’ 성체조배를 하시면서 무엇이 변화되셨나요? 
성경직해에 보면 사랍에게 악을 불러오는 세가지는 

‘재산， 벼슬， 건강’ 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통해서 사랍들이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는데 저 

도 한때는 이런 것을 추구했었지만 좋으신 우리 주님 

께서 이 모든 것을 제게서 물리쳐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철야 성체조배를 하면서 주님께 

서 나를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렇듯 오랜 세 

월을 준비시켜셨음을 깨달았을 때 너무 기뻐서 지난 

세월의 상처와 모든 육체의 고통을 다 잊어버렸습니 

다. 그리고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지 

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 

십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모두 수도성소로 불러 

주셨구요. 항상 주님 앞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식매매 및 신규투자싶텀 코아밑접 충고자동차 생신칙사원모집 

금융상풍·뮤츄얼펀드·채권 버| 너| 통 신용괴 정직으로 죄선올 다히겠습니다 현대본차이나 
신협 · 성당 자산 운용상담 전 세계인의 하이캐쥬얼 전차종 위탁. 이전， 매입 모집인원 닙ÃfO명띠룰이싱 병역필) 
차장 박 정 일(라우렌시오) 이태리 청통 때션 동부 우회도로 모이자동차 딘지내 여자 o명피률이싱) 

ft (0652) 288-0011 (代) 배 월 자(데레사) 전국자통차 매매상사 숙식제공 가능 

288-1252(흩) 김 정 자 (정혀| 엘리사뱃) 신 동 섭(바오로) 무경험자흰영 

H ‘ P 016-233-4668 앙 노 섭 (히상바오로) 유 미 나(사비나) 왕궁온천 뒷면 

(대우흉뀐 전주지접 - 시정엎) ft (0652) 286-1181 H . P/011-683-3283/253-6636 ft (0652) 291-8922 

새날새삶꾼동 - 이끗 및 직장동료와의 계흉간간격 없애기 



‘교구사제연례피정 

· 때 : 10월 l)일(월)-~일(금) 

. 장소 : 한티 피정의 집 

‘ 교구사제g썽후원 월례미사 

· 때 : 11뼈 l)일(월) 오전 10시 %분 

. 장소:가톨릭센터 

‘ 가톨릭 미술가협회 월모임 

· 때 : 10월 l)일(월) 오후 6시 

(매월 넷째주 월요일) 

• 장소. 중앙성당 

• 연락처 : 총무지민수 

017-656-1099 

‘ 10월 익산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사제피정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은혜의 밤철야기도 

· 때 : 10월 l}일(금) 오후 11시 

. 장소: 전동성당 

‘선택월모임 
· 때 : 10월 :f)일(토) 오후 3시 

. 장소:가톨릭센터 

*레지오소년단원교육 

· 때 :10월 31일(주일) 

. 장소. 전동성당 

*혼인강좌 

· 때 : 10월 31일(주일) 오전 9시 %분 

. 장소:가톨릭센터 

‘ 가르멜 재속회 월피정 및 

입회식과창립미사 

· 때 : 10월 24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 용머리성당 

· 주려I : 이병호 주교님 주례로 
미사가 있습니다 

axv년 대희년을 바라보며 

* 서g띔악 연구학회 학술대회 
(그레고리오성가 이론과 연주) 

· 때 :11월 6일(토) 오전 9시 $분 

. 장소 : 서울 학술진흥재단 강당 

. 학회문의 : (032) 340-3501 

(가톨릭 대학교 음악과) 

‘ 청소년 교육국 청년성서부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org.catholic.or.kr/ybible 

* 전북대학교병원 병자사목 
· 사무실 . 본관 2층 

ft (0652) 250-1336 

· 미 사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분 

. 장 소 . 병원 지하 세미나실 

· 담 당 . 김치삼 신부， 이비비나 수녀 

※ 가난한 병자들을 도우실 분은 교구 

사랑의 다리 병자사목부를 후원해 

주십시오. 

‘ 1m위 군인성당 건립 뼈 

· 연락처 : (02) 700-0103 

한 통화의 전화에 2，(ffi원의 ※ 

건축기금이 적립됩니다. 

많은 후원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접속요금이 할인됩니다. 
교구를 통해 Kcmet에 가입하시연 단체 

가입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존 사용자도 

교구단체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월정요금 : 3，310원 

· 교구 전산실 : (0652) 285-0041 

한국통신 전주전화국 : 

(0652) 282-7299, 287-0200 

FAX: 231-0115 (담당 이종성) 

토탈때션 대 한상사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H) 1 M A+ 
영캐쥬얼. 보세의류 전문 때션몰 

김 문 식(베드로) 

십 점 순떠|레사) 

객 ^t뒤 K.F.C 앞 
fi (0652) 231-7853 

주택증개축 보수. 페인트 공사 전문 

특수방수. 보일러설비. 삿슈 도배 
길 익 화(요셉)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62-39 

캄 (0652)252-4874 ，얘 (0652)277 -6522 
포 흘 : 012-뼈4-2658 

밴드폰 011-680-4874 

전신 C-T활영 · 일반x-선 촬영 
글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 활영 
유a밸영 · 성인병검진 • 자동차적성검사 

박 인 숙(Q f나다시아) 
구 금앙분수대 로타리 

fi (0652) 278-1212-3 

1999닌끔 성부의 애’ 입니다 

숲정이(7) 

권애드립니다 

바람의교%빡 
심종숙 옮김/128면/4，EOO원 
봄 여름 가을 겨울등 계절 
과 함께 하는 아름답고 짧 
은 이야기들， 어른과 아이들 
이 면안하게 함께 읽으면서 

꿈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O뿜디꾼삶의이야기 
김요한/172면/5，rJJ원 
긍정적이고 복음적인 눈으 
로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 
는 눈을 키워준다. 매일의 
삶속에서 진정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도록도와준다. 

기톨릭인터넷서접 

바오로딸 
10월l일에 개통된 기톨릭 인 
터넷 서점 ‘바오로딸’은 교 

회내의 모든 매체를 보급하 
고 있다. 바오로딸， 열린， 성 
바오로， 다솜에서 나온 책들 

은 10%할인해준다. 
http’//W'NVV.pauline.or. kr 
E-mail:paolo(횡pauline.or.kr 

디스크요통치료기 
서울 백병윈 인제병원 양j 임상실힐 

길과 작용후 3일이내 않%이상 호전 

기존 허리벨트와는 전혀 다른 

정형용 견인장치 「디스크 닥터」 

김 종 진(스티|마노) 

다가동 복자성당 옆 
상의 메디길 fi (0652)282 - 161 0-1 

동서로삼익피아노 
lllOf노， 전자오르간， 전자악기 전문 

종합악기 판매잠， 전자오르간 수리 

김 태 우(알몽소) 

횡 진 숙(인젤라) 

동서관통로 다가교 입구 

fi (0652) 288-7717-8 

서| 광 당 
료은，보석，시계 

결혼예물 특별우대(상담환영) 

김 윤 종(베드로) 

박 영 자띠}리아) 

코아백화정내 l층 

fi (0652) 288-0058/285-3061 



팀 임순남 · 무진장지구 본당소식 • 
도통도 주임신부 625-0091 사 무 실 631-0091 주임신부 서 석 회 
걷50 FAX 633-0081 수 녀 원 632-6916 사목회장 김 초 곤 

1 죽l 선교 예술제 개죄 30일(토) 후 7시， 본당 야외무대 11 2αm년 대회 
년올 맞이하면서 지역 사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체인. 이지역 주 
민. 외싹교우 잃은 형제와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은종의 시징 개설 30일(토) 후 2시~후 5시. 어린이 미사 - 후 2시 
I 학생(혹전)미사 없옴- 교우들께서는 어린이툴에게 따뭇한 마옹과 
정성올 당은 선물을 기증해 주시연 고압겠습니다 

3 금주 모임 CD 12사도회 -28일(목) 후 7시 @ 성인 복사회 -
31일(주일) 교중미사 후 @ 전혜부원 31일(주일) 저녁미사 후 

4 교구사저I Il I징 25일(월 )-29일(금) 11 피정중인 사제들의 영육간의 
건강올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피갱중 말씀의 천혜 있옴 

5 견진 대상자 접수 11월 14일(주일) 주교님 집전 
I 대상자깨서는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6 성체 조배회원올 잦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참여률 기대함니다 
7 저덕미사시간변경 ‘ 후 7시 30.분→후 7시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8 금주 전려 해설 - 조영회， 독서 - 김태수， 권양숙. 봉헌 - 오길영 부부 
9 차주 전려| 해셜 - 김초곤， 톡서 - 김종익， 서정순. 봉현 - 임순열 부부 
口 지난주 옹헌금 406，400원 口 교무글 737 ，000원 

:x. 주임신부 322 -2308 사 무 실 324-0555 주임신부 박 창 신 ..., 커; 얘~ ，어씬이~ 324-3555 수 녀 원 322-2399 사목회장 김 원 태 

1 이 추일의 성서 출얘굽기 14장 
2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2차헌금 있습니다 
3 교구 사제 연려1 피징 25일(월 )-29일(금)까지 

* 이 기간은 말씀의 전혜가 있습니다 
4 성지 순려 11월 3일. 한티 성지 I 접수 받습니다 
5 추일올 소홀히 하는 교우에게 신앙의 대회를 나눔시다 
6 여유(쉴)가 없으면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고，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여유가 없는 사림은 ‘일의 보럼’ 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림의 집된 
여유(칩)은 히느님안에서 제자리틀 보고 제자리를 짖는 것입니다 

7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은 일생을 좌우합니다 
8 금추 진례 해설 - 김원태. 독서‘ 기도 - 이두흥 부부 

용헌 - 김순득， 서영애 
9 차주 전례 해설 - 이명숙， 독서， 기도 - 문삼성， 서영애 

용헌 - 황아예스. 이승회 
口 지난주 몽헌금 274，900원 口 교무금 912，000왼 
생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 무 실 633-4004 주임신부 박 중 신 

유 치 원 633-4005 수 녀 원 626-1004 사옥회장 김 재 균 

@ 우리 온당은 @ 공부하는 신자 @ 감사하는 교우 @ 기뻐하는 공동체 
1 주일학교 은종의 시장 30일(토) 미사 - 후 3시 
미사 후 은총의 시장이 있습니다 g 부모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2 유아 세례 30일(토) 후 2시 * 신청 바랍니다 
3 온당신자 전화번호부 제작힐니다 전화번호 변경왼 신자분들께서 

는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4 교구 신부님 연려|피정 25일(월 )-29일(금) 

i 피정기간 신부님 들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5 빅중신(시몬) 신부님 영영죽히식 31일(주일) 교중미사 후 
6 미사 안내 11월 2일부터 저녁미사 7시로 변경됩니다 
7 죽1 혼인 24일(오늘) 12시， 신랑 - 이우상(바오로l. 신부 - 박미정 
8 금주 전례 해셜 - 이로렌조. 독서 이루치오. 깅루시아 

홍헌 - 최시몬， 정안나 

口 지난주 봉헌금 1 ，081.000왼 口 교무금 1 ，396 ，000원 
즈느 T~ 주임신부 653-1004 사 무 실 652- 1004 주임신부 정 승 현 
낌도 é3 FAX 653-0414 수 녀 원 653-3135 사목회장 박 건 용 

딩 오늘은 전교주일 세 계 선교를 위 한 2차헌금 있습니 다 

오 수 주임신부 644-9386 샅 a 젖 없3:없업 책鎬 쉴 흉 흉 

0 99년 오수는 , 
• 어르신을 공경하는 공동체 • 말씀과 옴으로 용사하는 공동체 
• 지역사회를 아끼는 공동체 • 함께 가요. 우리! 

@ 이동목욕차랑 복지서비스 목욕수혜자. 자원봉사자， 재갱후원자 
모집(지로번호 7648931 . 농협 511054-52- 140174 
국민은행 506-21-0098956. 우체 국 400382- 0072123 -12 
예금주 - 김봉술) 

1 구역모임 1구역 - 26일(화) 박순육.2구역 -28일(목) 천흉배 
오로λt 2 사제 피정 25일(월 )-29일(금). 한티 피쟁의 집 
• 명일미사 대신 말씀의 션혜. 신부님을 위한 많은 기도 바랍니다 

3 온당 제정을 위해 교무금올 월열 몽헌해 주시기 바립니다 
4 무공해 비누， 멀지액젓 판매어| 많은 협조 부틱드립니다 
5 금주 전례 해셜 - 문판이. 독서 - 전흉배. 오로사 
6 차주 전려| 해셜 - 전홍배. 독서 - 김옥기， 문청회 
디 지난주 봉헌금 144.000왼 口 교무금 : 170.000원 

임 싫 줍었신Z $33=3%; 작 룹 쉴 gz3=3%S i월앓 염 칠 훌 
@ 이 주간의 대흐|년 실전 사횡 @ 이웃 및 직장 동료와의 계층간 
간격 없얘기 @ 민족화합. 통일 위해 묵주기도 바치기 

@ 오늘은 전교주일이며， 특열히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로 
몽헌됩니다 2차헌금 있음 

1 사제피징 25일(월 )-29일(금) • 화~금까지는 미사없이 말씀의 
전혜만 있옴- 사쩨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성지순례 31 일(주일l. 대상 - 신영세차 출발 8시 
• 7시 :ll분까지 성당으로 모여 주십시오 

3 여|비신자 교리 매주일 미사 후 예비신자 인도에 천신차를의 
척극척인 참여 바랍니다 

4 금주 전려| 해셜 - 정용선(왼지 에드로) 
독서 - 최성수(베드로) 부부. 독서 - 송운학(안드혜아) 부부 

5 차주 전려| ‘ 해셜 - 융은자(세혜나) 
봉헌 - 이성태(요한) 부부. 독서 - 신태근(야고보) 부부 

디 지난주 옹헌금 531 .700왼 口 교무금 80.000왼 

장 계 솥었신겹협:8짧 작 룹 쉴 3잃:8&} } 책鎬 휠 룹 중 
@ 오늘은 전교주일 2차헌금이 있겠습니다 
1 음주 모임 ‘ 얘령회. 자모회 
2 교구사제 연례피정 ‘ 25일(월)-29일(금)， 대구 한티 피쟁의 집 

* 이 기간동안 말씀의 천례가 있겠습니다 
3 몬당의 날 및 주수김사미사 ‘ 다옴 주일 (31 일) 공식미사 중 

* 각 가정마다 예물을 미리 준비합시다 
4 죽l 흔인 31일(주일) 12시 신랑 - 한현석. 신부 - 김영경(루시아) 
5 여성분과 야유회 11월 1일(월l. 주왕산 국립공원. 회비 - 1 만원. 

중식은 본당에서 제공. 출발시각 - 당일 전 7시 
6 본당 정소 금주 - 병자의 구원 Pr .. 차주 - 성모성심 Pr, 
7 금주 전려| 독서 - 영정선. 액은숙， 기도 - 신영자 

용헌 - 김종영 가쟁 
8 차주 전려l 독서 - 깅종배. 최회숙. 기도 - 김정자 

봉헌 - 구경창 가쟁 
口 지난주 봉헌금 : 255 ，400원 口 교무금 120.000원 
장 수 주임신부 351-8888 사 무 실 351-2264 주임신후 강 영 구 

수 녀 원 351-1228 사욕회장 박 동 표 

@ 신앙올 기를으로 삼고 샘활화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 내가 너회에게 영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올 가르쳐라 

1 조등부 은종시장 오늘 천호성지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힘께 있겠노라 
2 교구 사제 연려| 띠점 25일(월 )-29일(금) •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흰영합니다 임순미(빈첸시아)수녀님 수고하시겠습니다 
3 올뜨레야 25일(월) 5시 4 꾸리아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빔석규(마EIOf)신부님 특멀강론 11월 주일미사 중 
5 오늘은 교부금 내는 닐 3 주수 김사미사 31일(주일) 션 10시 :ll~윤 
6 성서교실 29일(금) 요한 복음 11-17장 4 공소 미사 ‘ 번암 - 후 7시 :ll분 
7 다음 주일(31 일)은 몬당의 닐 5 부녀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정년호I : 29일(금) 후 7시 :ll분 
8 감사헌금 박인표 5만， 이경애 3만. 양동준 10만， 김업미 l만 7 사제피정 25일(월 )-29일(금). 대구 한티 피쟁의 집 
9 금주 전려| 해설 - 오경순. 독서 - 임형락. 문혜정 8 젓갈 판매 멸치 액것. 새우갯 * 사무실에 있습니다 

봉헌 - 고현주， 정경순 부부. 청소 - 사랑하올 어머니 Pr. 9. 금주 전려! 해설 - 깅미숙. 독서 - 정연수. 김욕순 
10. 차주 전려| 해설 - 안정임. 독서 - 최영록. 김경자 봉헌 - 이숭하 부부 

봉헌 - 이용곤， 박공순 부부， 청소 - 하늘의 문 Pr 10. 차주 전려 해설 - 이지수， 독서 - 박충기， 이선미 
口 지난주 몽런금 453，910원 디 교무금 703，000원 봉헌 - 최문식 부부 
口 묵주기도 온당 2，552단. 동계 1 ，530단. 쌍치 788단， 복홍 180단 口 지난주 몽헌금 263.950원 口 교무금 350.000왼 
진 안 주임신부 433-0750 사 무 실 433-2541 수 녀 원 433-1531 유 치 원 433-2293 주임신부 현 유 목 사목회장 허 인 석 

@ 교무금 닙임이 매우 저초히오니 신자분들께서는 협초 부탁드링니다 

1 주수 김사제 31일(주일) 전 10시 30분 
§ 농산물올 봉헌 하실 분이나 공소에서는 미리 사무실이나 
수녀왼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30일까지) 

2 사제 연수 25일(월 )-29일(금) 
X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3 성가 연습 매주 금요일 후 7시 30분 
X 관심을 가지고 창석해 주시연 감사하겠습니다 

4 성당 정소 성조의 모후 • 수고해 주십시오 

연수 기 간동안 미사없고 말씀의 전례 口 지난주 봉헌금 361.800원 口 교무금 696，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숲정이를 보낼시다. 


